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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노인 환자 낙상 발생률이 30~75% 

(Lee & Yoon, 2010)로서 재가노인의 낙상 발생률인 6~25% 

(Gaßmann, Rupprecht, & Freiberger, 2009; Hong, Cho, & 

Choi, 2010)에 비하여 약 3~5배 가량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국내 

․ 외를 막론하고 노인 환자의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흔히 경험하

는 환자안전문제임을 알 수 있다(Bell et al., 2013; Jung, 2015).

노인의 낙상은 골절, 뇌손상과 사회 ․ 심리학적 기능장애 등 

각종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낙상을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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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따라 낙상 경험이 누적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약 17배 높다고 보고되었다(Yeom, 2015). 또한, 낙상

을 경험한 노인은 스스로 신체활동을 제한하고 감소시킴으로

써 일상생활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재낙상을 일으킨다

고 하였다(Denkinger, Lukas, Nikolaus, & Hauer, 2015). 노

인 환자의 낙상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과(Yeom, 2015) 가족,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Eom & Jung, 2014) 환자

안전의 적신호 사건 중 하나이며, 낙상 발생 여부는 간호의 질

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2017). 더욱이 최근 환자안전문화의 인식이 강화되면

서 간호사의 업무 중 낙상예방행위 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자안전문화는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환자에게 손상

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 

내 공동의 믿음, 가치, 헌신, 지각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된 행동

양식의 결과이다(Kim & Choi, 2012).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는 환자나 간호사의 실수라기보다는 병

원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

문화를 개선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환자

안전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im & Choi, 2012). 그러

나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

구하고 낙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간호사의 환자안전문

화에 대한 인식이 낙상예방행위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연구

는 낙상과 관련하여 환자측 요인을 파악하고(Kwon & Kim, 

2007; Park & Sohng, 2005) 환자의 지식과 태도(Hyeon & 

Park, 2018), 환자의 낙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Jo & Kim, 

2017) 등 환자나 대상자 측면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병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질병상태나 고령 등 환자의 

주의나 노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며 환자 차원의 예방적 노

력만으로 병원 내 낙상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간호사의 낙상예방 활동이 낙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

는 연령, 경력, 학력,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 태도, 담당 환자의 

낙상 경험, 낙상 예방 교육경험 및 근무부서(Kim & Seo, 2017; 

Yeom, 2015), 인력, 물리적 설비, 낙상 예방 프로그램, 안전관

리평가 및 환자안전문화(Jung & Kim, 2022; Jackson, 2016) 

등과 관련이 있었다.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병원 간호사 대상

(Kim & Eun, 2014; Park & Kim, 2014; Yeom, 2015)으로 이루

어져 있고,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와 낙상예방행

위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노인 환자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요양병원 간호사들(Park, Hong, 

Lim, & Lee, 2015)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낙상 예방

행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 환

자들을 간호하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 관련 간호

중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

안전문화가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

문화 및 낙상 예방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 및 낙상

예방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가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178개 요

양병원 중 2015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거친 127

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을 파악하여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병원 중 자료수집을 허락한 

10개의 병원으로 하였다. 요양병원 특성상 수간호사도 환자의 

직접간호에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대상자에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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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외에 수간호사도 포함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회귀분석 시 필요한 

수를 산출하였으며,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17개를 투입했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46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부를 배부하였고 

151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

고 147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

위, 근무형태, 이직횟수, 낙상 예방 교육시간(년), 담당 환자의 

낙상 횟수, 병상 수, 적정성 평가등급, 병원 간호사 수, 간호사 1

인당 병상 수, 상급병상 비율의 16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적정

성 평가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대상 기관의 구조

부문과 진료부문을 종합화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는 해당 요양병원의 총 병상 수를 간호사 수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상급병상 비율은 병원시설의 고급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체 일반병상 중에 환자, 보호자가 병실료 차액을 전액 

비급여 진료비로 부담하는 상급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 낙상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Kim과 Suh (2002)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개발한 낙상 지식 도구를 Kim과 Seo (2017)가 노인전

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6문항으로 ‘그렇다’는 정답으로 1점, ‘아니다’와 ‘모른

다’는 오답으로 0점으로 처리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6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Kim과 Seo (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Kuder-Richardson 20 계수는 .61이었다.

3) 낙상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Kim과 Suh (2002)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낙상에 관한 관

심, 병원 낙상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상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Kim과 Suh (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7이었다.

4)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AHRQ (2017)에서 개

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HSOPSC) 

도구를 Kim 등(2007)이 번안한 것을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AHRQ에서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을 

Kim, Kang, An과 Sung (2007)이 번안한 70문항 중 6개 영역 

하부요인인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부서 내 환자안전

문화(18문항), 환자안전과 관련된 관리자의 태도(4문항), 환

자안전문제에 관련된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6문항), 사고보

고의 빈도(3문항),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 환경(11문항), 근

무지에서의 전반적 환자안전 수준(1문항)과 지난 1년간 사고

보고 횟수(1문항)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조사에

서 응답률이 저조했던 ‘근무지에서의 전반적 환자안전 수준’

과 ‘지난 1년간 사고보고 횟수’ 등의 2문항을 제외하고 42문항

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간호학 교수 1인과 요양병원 수간

호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ontent Validity 

Index (CVI) 점수가 모든 문항에서 90%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77이었으며, Kim 등[2007]의 

연구에서 .91,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5) 낙상예방행위

본 연구에서는 Kim (2008)이 대학병원 입원 노인 환자를 대

상으로 개발한 낙상예방행위 도구를 Kim과 Seo (2017)가 노

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그

렇게 한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낙상예방행위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Seo (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10군데 요양병원 부서장에게 연구 및 

조사방법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간호사 147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작성 방법

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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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각 병동의 간호사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조

사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대상자

가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5~7일 후 연구자가 재방문

하여 간호 부서를 통해 설문지가 들어있는 봉한 봉투를 회수

하였다. 대상자의 병원조직 특성에 대한 자료는 연구자가 각 병

원의 간호 부서장 등 관리자를 통하여 면대면으로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환자안전문화와 낙상예방행위 정도는 기술통계를 산출하

였다.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 및 낙상예방행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D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

인(2-104709-AB-N-01-201605-HR-009-02)을 받았다. 또한, 

자료수집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기 위해 설문지 서문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기술하였다.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조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연

구참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모든 자

료는 연구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설문결과는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 될 것을 알렸

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으며 대상자

들에게는 자료조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답례품(커피 쿠

폰)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5.38±20.62세였으며, 50세 이상이 

51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3년제 졸업이 112명

(76.2%), 4년제 졸업이 27명(18.4%), 석사 이상의 경우 8명

(5.4%)이었다. 임상경력은 평균 13.77±9.49년이었으며, 5년 이

하가 30명(20.4%), 5년 이상에서 9년 이하가 30명(20.4%), 10년 

이상에서 14년 이하가 26명(17.7%), 15년 이상이 61명(41.5%)

이었다. 근무부서는 일반 병동이 105명(71.4%), 중환자실이 42

명(28.6%)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74명(50.3%), 책임간호

사가 31명(21.1%), 수간호사는 42명(28.6%)이었다. 근무형태는 

낮/저녁 근무가 113명(76.9%), 교대근무 14명(9.5%), 밤 근무 

전담이 20명(13.6%)이었다. 직장 이직횟수는 평균 1.75±0.96회

였으며, 없는 경우가 66명(44.9%), 1~2회가 66명(44.9%). 3회 

이상이 15명(10.2%)이었다. 최근 1년 동안 병원에서의 낙상 예

방 교육시간은 평균 2.79±2.52시간이었으며, 받지 않는 경우

가 12명(8.2%), 1시간에서 2시간이 92명(62.6%), 3시간 이상이 

43명(29.2%)이었다. 최근 1년간 담당 환자의 낙상 횟수는 평균 

2.08±1.11회였으며, 없는 경우가 46명(31.3%), 1~2회가 73명

(49.7%), 3회 이상이 28명(19.0%)이었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평균 병상 수는 255.69±85.50병

상이었으며, 200병상 미만이 49명(33.3%), 200~249병상이 41

명(27.9%), 250~299병상이 27명(18.4%), 300병상 이상이 30명

(20.4%)이었다. 적정성 평가등급은 1등급이 56명(38.1%), 2등

급 40명(27.2%), 3등급은 51명(34.7%)이었다. 간호사 수는 평

균 18.03±6.16명이었으며, 15명 미만이 63명(42.9%), 15~19

명이 40명(27.2%), 20명 이상이 44명(29.9%)이었다. 간호사 1

인당 병상 수는 평균 14.34±2.05병상이었고, 14병상 미만이 

64명(43.5%), 14~19병상이 70명(47.6%), 20병상 이상이 13명

(8.8%)이었다. 상급병상 비율은 평균 3.73±3.84%였고, 4% 미

만이 95명(64.6%), 4~9%의 경우가 26명(17.7%), 10% 이상이 

26명(17.7%)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 및 

낙상예방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정도는 14.44±1.78점, 낙상에 대한 

태도 정도는 3.84±0.33점이었다. 환자안전문화 점수는 3.72±0.81

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로 관리자의 태도는 4.03±0.74점, 병

원 환경은 3.77±0.79점,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은 3.62±0.78

점, 사고보고의 빈도는 3.59±0.84점,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는 

3.57±0.89점이었다. 낙상예방행위 점수는 4.65±0.42점이었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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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제특성에 따른 낙상예방행위에 차이를 보인 변수

는 연령(F=4.78, p=.003)과 근무경력(F=6.42, p<.001), 직위

(F=4.21, p=.017) 및 병원 간호사 수(F=3.42 p=.036)였다. 연

령은 5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낙상예방행위 점수가 높았다. 

간호사 근무경력은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5

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낙상예방행위 점수가 

높았다. 직위는 수간호사가 일반 간호사보다 낙상예방행위 

점수가 높았다. 병원 간호사 수는 15명 미만의 간호사 수를 가

진 경우가 20명 이상의 경우보다 낙상예방행위 점수가 높았다

(Table 3).

4. 대상자의 낙상 지식, 낙상 태도, 환자안전문화 및 

낙상예방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 및 낙상예

방행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는 낙상에 

대한 태도(r=.29, p<.001)와 환자안전문화(r=.25, p=.002)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량에서 유의한 변수를 선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단변량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근무경력, 

직위, 간호사 수, 낙상에 대한 태도와 환자안전문화를 회귀분

석에 투입하였다. 이 중 명목척도는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회

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한 결과 공차한계는 0.1보다 크고, VIF는 최소 1.07에

서 최대 1.67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

한, 잔차의 자기상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1.71로 2에 가까와 오차간에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차항

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

한 결과 표준화 잔차가 모두±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가장 주요한 예측요인은 근무경력

(β=.22, p=.017)과 환자안전문화(β=.21, p=.012)로 나타났다. 

낙상예방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19%(p<.001)였다(Tabl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30
30~39
40~49
≥50

 21 (14.3)
 26 (17.7)
 49 (33.3)
 51 (34.7)

45.38±20.62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Master degree

112 (76.2)
 27 (18.4)
 8 (5.4)

Clinical career
(year)

＜5
5~9
10~14
≥15

 30 (20.4)
 30 (20.4)
 26 (17.7)
 61 (41.5)

13.77±9.49

Work place General ward
Intensive care unit 

105 (71.4)
 42 (28.6)

Position Staff nurse
Charge nurse
Head nurse

 74 (50.3)
 31 (21.1)
 42 (28.6)

Type of shift Day/Evening
Shift
Night shift

113 (76.9)
14 (9.5)

 20 (13.6)

Frequency of 
transfer job

0
1~2
≥3 

 66 (44.9)
 66 (44.9)
 15 (10.2)
1.75±0.96

Fall prevention 
behaviors education 
experience (year) 

0
1~2
≥3 

12 (8.2)
 92 (62.6)
 43 (29.2)
2.79±2.52

Number of previous 
patient falls
(count/year)

0
1~2
≥3 

 46 (31.3)
 73 (49.7)
 28 (19.0)
2.08±1.11

Number of beds ＜200
200~249
250~299
≥300 

 49 (33.3)
 41 (27.9)
 27 (18.4)
 30 (20.4)

255.69±85.50

Passed accreditation 
program (grade)

1
2
3

 56 (38.1)
 40 (27.2)
 51 (34.7)

Number of nurse ＜15 
15~19
≥20 

 63 (42.9)
 40 (27.2)
 44 (29.9)

18.03±6.16

Number of beds 
per nurse

＜14 
14~19
≥20 

 64 (43.5)
 70 (47.6)
13 (8.8)

14.34±2.05

Senior bed 
percentage (%)

＜4 
4~9
≥10 

 95 (64.6)
 26 (17.7)
 26 (17.7)
3.73±3.84



162 Korean J Occup Health Nurs

최주연·이가언·전혜정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요양병원에 입

원한 노인 환자들의 낙상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낙상에 대한 

지식, 태도,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낙상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요양병원에서 환자 낙상예방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는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65 

±0.42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Seo (2017)의 4.49±0.57점이라

고 보고한 결과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의 대상자

들은 임상경력이 평균 8년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임상경

력은 13년으로 이는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환자안전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임상경력이 길수록 낙상예방에 대

한 교육과 환자 안전활동 강화의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양

병원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낙상예방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므

로 병원에서 낙상예방 활동지침을 마련하여 주기적이고 체계

적인 낙상사고 예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낙상예방행위 영향요인은 간호사 근무경력과 

환자안전문화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이 길수록 낙상

예방행위 정도가 높았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Jung & Jung, 2016)에서 간호사의 근무경력이 길수

록 낙상예방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간호사의 근속경력이 길수록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낙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

양병원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양병원 간호사들

의 근무경력을 고려한 차별적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환자안전문화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Jin & Ha, 2017)

에서도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낙상예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병원 내에서 발

생하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는 간호사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는 병원조직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

다. 따라서 간호사를 비난하는 조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이런 오

류를 통해 낙상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환자안전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안전문화는 병

원의 근무환경, 의사소통, 안전사고 보고빈도, 관리자의 리더

십 등이 포함되는데,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근로환경 및 근무시간, 상사와

의 의사소통 등과 같은 조직문화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는 5점 만점에 평균 3.72±0.81점

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Moon & Yoon, 2018)에서 4.47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이

러한 차이는 본 연구는 2주기 인증평가 시기에 시행되었고, 선

행연구는 3주기 인증평가 시기에 수행되어 환자안전문화가 강

화된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요양병원 인증평가는 2주

기 인증평가부터 단순한 평가보고를 넘어서 결과를 의료수가

와 연계시키고 있어 각 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과 

간호사들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들의 환자안전문화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환자안

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더욱 지속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안전문화는 간호조직의 신뢰

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높일 수 

있는(Bonner, Castle, Perera & Handler, 2008) 적극적인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의 하부요인별로 비교하였을 때,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영역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 요양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Eom과 Jung (2014)의 연구에서도 환자안

전문화 인식 중 근무지 내 환자안전수준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Table 2. Degrees of Knowledge, Attitude, Patient Safety Culture and Fall Prevention Behaviors of Participants (N=147)

Variables  Min~Max   M±SD 

Knowledge  0~16 14.44±1.78

Attitude 13~65  3.84±0.33

Patient safety culture
 Manager's attitude 
 Hospital environment 
 Communication procedures and processes 
 Frequency of incident reporting 
 Patient safety culture within the department 

 42~210
 4~20
11~55
 6~30
 3~15
18~90

 3.72±0.81
 4.03±0.74
 3.77±0.79
 3.62±0.78
 3.59±0.84
 3.57±0.89

Fall prevention behaviors 13~65  4.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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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일치한다. 이는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문화보다 

간호사들이 개별적으로 근무하는 병동이나 부서 내의 환자안

전문화가 더욱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사의 노인 환자 낙

상예방행위는 실제 간호사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환자 안전문

화에 대한 인식과 직접 연결이 되기에 개별 근무부서에서 안전

문화에 대한 확산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한, 환자안전문화의 

하부요인에서 관리자 태도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 Park 등

(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근무태도가 가장 높게 보고된 것과 

Table 3. Difference of Fall Prevention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Variables Categories
Fall prevention behaviors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30a

30~39b

40~49c

≥50d

4.47±0.43
4.52±0.49
4.62±0.47
4.81±0.26

4.78 (.003) a, b, c＜d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Master degree

4.64±0.44
4.62±0.40
4.87±0.29

1.14 (.322)

Clinical career (year) ＜5a

5~9b

10~14c

≥15d

4.44±0.47
4.65±0.42
4.52±0.47
4.80±0.32

6.42 (＜.001) a, b, c＜d

Work place General ward
Intensive care unit

4.62±0.43
4.72±0.40

-1.33 (.185)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c

4.55±0.47
4.69±0.42
4.78±0.30

4.21 (.017) a, b＜c

Type of shift Day/Evening
Shift
Night shift

4.65±0.41
4.66±0.45
4.61±050

0.08 (.919)

Frequency of transfer job 0
1~2
≥3 

4.68±0.37
4.57±0.48
4.82±0.33

2.48 (.087)

Fall Prevention behaviors 
education experience (year)

0
1~2
≥3 

4.54±0.49
4.65±0.42
4.67±0.42

0.48 (.620)

Number of previous patient 
falls (count/ year)

0
1~2
≥3

4.64±0.43
4.71±0.40
4.50±0.46

2.51 (.085)

Number of beds ＜200
200~249
250~299
≥300

4.73±0.37
4.64±0.41
4.58±0.48
4.57±0.46

1.21 (.310)

Passed accreditation program 
(grade)

1
2
3

4.66±0.44
4.72±0.35
4.58±0.46

1.29 (.278)

Number of nurse ＜15c

15~19b

≥20a

4.72±0.34
4.67±0.43
4.51±0.50

3.42 (.036) a, b＜c

Number of beds per nurse ＜14
14~19
≥20

4.65±0.47
4.62±0.41
4.79±0.24

0.84 (.434)

Senior bed percentage (%) ＜4
4~9
≥10 

4.67±0.41
4.67±0.34
4.53±0.52

1.20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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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였다. 관리자의 리더십이나 태도에 따라 구성원들의 환

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증가하며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따라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

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간호관리자의 인식변화와 함께 개방적이

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낙상에 

대한 태도와 환자안전문화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낙상예방행위는 낙상에 대한 태도(Jung & Jung, 

2016), 환자안전문화(Park et al., 2015)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

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환자안

전의 결과인 낙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낙상예방행

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낙상태도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의 근무경력(β=.22, p=.017)과 환자안전문화(β=.21, 

p=.012)로 나타났으며, 19%의 설명력을 보였다. 근무경력이 

길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낙상예방행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맞춤식 낙상예

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경력과 환자안전문화가 

낙상예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낙상에 대한 간호사의 근무경력과 환자안전문화의 

연관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낙상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

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15년에 조사된 자료로 이후 요

양병원 근무환경 및 인증평가 강화로 인해 낙상예방행위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낙상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는 Kim과 Seo (2017)가 수정 ․ 보완한 도구로 내적일

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 70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61

으로 다소 낮게 나와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요양병원 간호사

의 낙상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경력과 환자안

전문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를 위한 낙

상예방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간호사의 근

무경력을 고려한 낙상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낙상예방을 위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안전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별 병동 내에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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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n Fall Prevention Behaviors of Subjects (N=14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92 0.47 5.70 ＜.001

Age (year) 0.00 0.00 .02 0.31 .755

Clinical career (year) 0.01 0.00 .22 2.41 .017

Positiona 0.06 0.04 .07 0.75 .452

Hospital nurse count -0.01 0.07 -.11 -1.34 .184

Attitude of fall 0.17 0.11 .13 1.54 .126

Patient safety culture 0.24 0.41 .21 2.56 .012

R2=.19, Adjusted R2=.15, F=4.69, p＜.001

*p＜.05, **p＜.01, ***p＜.001; †Referance a Charge nurse, Staff nurse=0, Head nurse=1.

Table 4. Correlations among Fall Prevention Behaviors, 
Knowledge of Fall, Attitude of Fall, and Patient Safety Culture 

(N=147)

Variables
Fall prevention behaviors

r (p)

Knowledge of fall .10 (.239)

Attitude of fall .29 (＜.001)

Patient safety culture .2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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